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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애 첫 출장을 다녀온 지 처음 출근하는 날. 주말을 내리 쉬었는데도 피곤하다. 출장동안 너무 힘들어서 전 

남자친구에게 카톡과 문자를 남겼는데 받아주지 않았다.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주말동안 계속 집에서 

고양이와 함께 보냈다. 집에서 고양이 냄새를 맡고 끌어안고 자는 게 요즘 내 삶의 전부인 것 같다. 

 출장 보고서를 써야한다. 출장 때, 내 교육을 맡았던 선배(그렇지만 교육할 시간 따위 있을리가 없고 나는 줄창 

영혼없이 서 있었던 게 전부였다.)가 나에게 ‘여기 시스템 구성이 어떻더라?’하고 질문을 내던졌을때 온 힘을 

다해 짜증을 냈었다. 모르겠다고..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지. 저 선배는 6 년차인데. 6 년을 참으면 저렇게 되나. 

하지만 아무리 돈을 잘번다고 해도 6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는 있고 싶지 않은게 솔직한 내 생각이다. 

 매니저는 굉장히 섬세하고 신경질적인 분이다. 문장 하나 하나, 단어 선택 하나 하나… 나는 걱정을 사서 하는 

타입이라서 벌써부터 보고서를 수정할 생각에 숨이 막힌다. 

 작년에 입원했던 일이 생각난다. 내 몸이 아픈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비상약이나 삼키고, 남자친구가 응급실에 

가야한다는 것도 참고 참아서 결국은 대학병원에 까지 입원했었다. 그게 딱 1 년전의 일이다. 그 때에는 이 

회사에도 이 나라에도 미련이 없다면서 남자친구 하나에만 의지해서 살았다. 그래도 그 때가 행복했다. 

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한다.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

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. 그러려면 너를 가꿔서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되라고 하더라. 나를 있는 그대로 

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걸까? 그렇다고 믿었던 너는 네 감정이 여기까지라며 나를 내쳤다. 힘들어. 근데 이 

소리도 벌써 3 개월째다. 이런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는 또 다시 3 월 12 일의 스타벅스 앞길로 돌아간다. 

내가 니 소매를 붙잡고 너는 이제 질렸다는 표정을 하고선 담을 수도 없는 잔인한 말들을 내뱉던 그 날. 

 어서 보고서나 쓰자. 신입이라는 핑계로 보고서를 느즈막하게 써서 사수에게 내밀었다. 결국 수정을 거듭해 

정시퇴근보다 두 시간이나 늦은 8 시가 넘어서야 퇴근이다. 사수 앞에서 내 표정은 아주 가관이었을거다. 나는 

직장인 생활이 햇수로는 4 년은 된 것 같은데도 잔업이며 야근이 왜 이리 싫은지. 얼른 집에가서 밥을 먹고 

자야지. 

 저녁으로는 크림 파스타가 먹고 싶었다. 찐득찐득하면서 뽀얀, 버섯과 베이컨이 적절히 들어있어 치즈를 

뿌려먹으면 금상첨화인 크림파스타. 편의점에서 크림파스타를 사고 옆 가게에서 포장초밥을 샀다. 크림파스타는 

대 실패. 초밥도 4개 중에 2개만 그럭저럭. 휴… 맘에 안든다.  

침대에 누워서 카톡이나 하다가 밤이 늦었길래 틀어놨던 미드도 끄고 불도 꺼버렸다. 아직은 따뜻한게 좋아서 

전기장판을 키고 이불을 덮었다. 잠이 드려고 하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다. 돌아왔지? 정말 중요한 일 

있으면 그냥 전화해. 바보야.. 바보야.. 바보야? 그런 말은 애정어린 상황에서나 하는 거라고. 한국어를 좀 

제대로 가르쳐줄걸 그랬다. 적어도 내 ‘바보야’는 그래. 그런 한국어는 착각을 하게 만드니까 때려쳐줬으면 

좋겠다. 노곤하던 뇌에 갑자기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 들다가 이내 힘이 빠져 답장은 못할것 같았다. 무시하고 

자야지. 그러던 찰나에 전화가 온다. 또 받아버렸다. 단순한 년.. 

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먹고 집에 온 모양이었다. 그러다가 자기가 무시했던 카톡이 생각났겠지. 왜 나에겐 

주도권이 없는 걸까? 나도 그를 무시한 적이 있다. 그럴땐 지독하게도 왜? (답장을 안해) 같은 메시지가  

연속으로 오기도 했다. 무시하다가도 받아주는 나는 정말 자제력이 없는 걸까. 니가 뭐라고 내 걱정을 해, 니가 

뭐라고 내가 끊었는데 일부러 다시 걸어서 내 고양이 걱정을 해.. 재수없는 새끼. 꺼져버려! 하면서도 나는 또 니 

연락을 기다리겠지. 내일은 프랑스로 보낼 친구 생일 선물이나 사야겠다. 이제는 사람답게 밖에 좀 나가야지…  


